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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지축적 스투파●석굴 스투파 4대도시

<그림 1>현장 답사 스투파

탑의 원조 인도 스투파의 형태 해석
-인도 전역의 현장 답사를 바탕으로 -

이 희 봉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

주제어:탑,스투파,차이탸,인도 탑,불교 석굴,간다라

1.서론

1-1.개요

동아시아 불교문명의 핵심 숭배물이고 한국

석탑의 원조인 인도 스투파의 형태를 분류분석

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자한다.동북아와 동

남아 제 국가로 전파되기 이전 인도 아대륙에

서 다양하게 전개된 스투파를 가능한 한 전수

현장답사하여 고찰함으로써 국내 학계에 일제

시부터 오랫동안 주로 문헌 위주로 진행되어온

기존 연구를 재검토한다.기존 한국 연구문헌

에 자주 소개되는 소수의 스투파 외에1)다양

한 실물 스투파의 형태 변화를 탐구하여 독자

적으로 해석한다.스투파 자체를 넘어서 사원

내에서의 배치 맥락과 함께 파악한다.대상 지

역은 인도 전역과 현재 파키스탄 북부 간다라

지역이다.2)

1)인도 스투파 연구는 본격적 대상으로서 보다는 한국

탑의 기원을 찾는 도입부로서 부분적 제한적으로 다루

어져 왔고,대체로 과거 일본인 선행 연구를 답습,바탕

정설로 이어 내려오고 있다.예를 들면,逸見梅榮,｢印度

佛敎美術考-建築篇｣甲子社,1929.황수영 “인도의 불

탑”,｢석탑-한국의 미｣9권,중앙일보사,1982

2)본 논문 모든 사진은 현지답사 관찰과 함께 직접 촬

영한 것이다.(그림 16-1,4번 아마르바티 석판부조 제외)

 
1-2.스투파 개략사와 의미

본디 인도의 한 왕자 고타마 싯달타가 가출,

고행과 명상으로 해탈하여 시작된 불교는 무엇

을 숭배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철학적 가르침

이었다.부처 사후 인도 전통 장례로 시신을

불태운 후 남은 유골을(sarira)묻은 봉분이

스투파의 시작이었을 것이다.초기에는 따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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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관행의 산치스투파 원조 도면

제자들이 서운하여 스승이 앉았던 빈 의자,해

탈한 보리수(즉 우주목 생명나무),말씀의 법

륜,전도를 나타내는 발자국,하늘로 오르는

길 등 기념될만한 형상을(form:色)통하여 형

상없는(formless:無色)말씀을 믿고 실천하며

전하고자 하였다.3)

부처 입멸 200년후 B.C.3세기경부터 시작

하여 스투파 형상 숭배가 휩쓸게 된다.추상적

말씀보다는 구체적 형상을 원하는 보통사람 재

가신자들로부터 시작되었을 스투파 숭배는 점

차 출가 비구 승단도 흡수할 수밖에 없었다.4)

스투파는 이미 불교 발생 이전 베다시대에

불의 신 아그니 지성소 제단에서 유래하며5)

stupa,tope,dagaba,dagopa등 여러 명칭으

로 불린다.아소카왕이 부처님 유골 진신 사리

를 꺼내 8만4천개로 나누어 전국에 스투파를

건립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6)탑의 원조인 인

도 불교 스투파는 그 후 승단의 성스러운 숭

배물로 정착된다.유골 사리와 관계없이 ‘장례

용 기둥’또는 ‘쌓아놓은 기념물’이라는 원뜻의

‘차이탸’는 ‘스투파’와 구분 없이 사용되기도 하

여 스투파를 안에 모신 예배당의 뜻으로 ‘차이

탸 홀’이 정착되었다.7)

2.스투파 지칭 기존 한자 번역 학

술용어의 재고찰

기호로서의 언어는 사고를 지배하며,특히

3)형상을(form)통하여 형상없음을(formless)추구하는

변증법은 다양한 힌두 신상을 이해하는 인도 철학의 기

본이다.

4)中村元,金知見역 ｢불타의 세계｣김영사,2005,356쪽

5)Snodgrass,The Symbolism ofthe Stupa,Seap,

1985.45쪽

6)현장,권덕주역 ｢대당서역기｣우리출판사,1990.218

쪽 파탈리푸트라 성 항목.숫자 그대로를 과학적으로 믿

기는 어렵다.

7) 逸見梅榮,전게서 89쪽,Fergussion,History of

Indian& EasternArchitecture,1910/2006,55쪽

학문 연구에서 학술용어 자체는 명확해야만 한

다.스투파 연구에서 일찍이 일본인 선행연구자

에 의해 경전을 바탕으로 한 한자 번역 용어가

정착되었다.그러나 1)원 뜻에서 벗어나거나 2)

보편적이지 않은 특수한 예에 치중해서 3)또

현대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4)우리와 다른 일본

식 한자어가 학술용어로 굳어져서 쉬운 본래의

뜻이 통하기 어렵게 되어있다.기존 학술용어로

는 인도스투파를 지칭하기에는 부적합하므로

힌디어 본래의 뜻에 맞는 쉬운 현대 한국어로

옮기려 한다.8)다음 장의 스투파 각각에서 형

태의미론적으로 용어를 검증할 것이다.

국내 대부분의 탑 연구 원전으로 등장하는

문제의 산치1탑 도면이 용어 형성의 규범이

된다.9)(그림2)입면상 기단,복발,상륜부의 3

단 구성으로 잘 알려져 있다.

‘복발(覆鉢)’-‘엎어놓은 공양 밥그릇’뜻의

복발은 원래 ‘알’의미의 힌디어 anda의 한자

번역이다.묻어둔 부처님 사리는 새생명으로

8)식민지 시대 영국인들에 의해 주로 시작된 인도학

연구 학술용어 영어는 쉬운 일상용어로 되어있다.국사

학계에서는 십수년 전에 이미 일본인 연구자가 창시한

관행의 어려운 한자용어를 쉬운 한국어로 바꾸었다.이

를테면 櫛目紋(즐목문)토기->빗살무늬토기,竪穴地(수혈

지)->움집터.

9)일본인 작성 도면이 확실하나 국내연구자들이 출처

인용없이 계속사용하여 원작성자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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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기단+스투파의 간다라 탁실라

모라모라두 사원

태어날 ‘자궁속 씨’의 뜻으로서 힌두 신전의

지성소 garbagriha와 같은 의미이다.10)평지

축적봉분형 스투파에서 반구형 돔 형상으로 정

착된다.그러나 암석 파내기로 조성된 대부분

의 석굴 스투파 형상은 원 의미에 맞게 거의

球形이다.또한 한국 석탑 상부에 놓이는 ‘복

발’은 거의 구형이고,‘엎어놓은 밥그릇’형태는

결코 아니다.

최초 현장법사의 ｢대당서역기｣중 트라푸라

성과 발리카성 항목에,석가의 설법을 들은 두

장자가 고향에 돌아갈 때 공양예경하는 방법을

물은즉,가사를 네모로 접어 깔고 “그 위에 밥

그릇을 엎어(覆鉢)스투파를 만들라”는 답을

듣고 귀향하여 같은 형상의 최초 스투파를 건

립한다는 구절이 나온다.11)그 후 한자문화권

에서 돔을 복발로 호칭,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학술용어로 정착되어 오늘날까지 무비판적으로

이어온다.그러나 형상을 빗대어 묘사하는 복

발은 인도의 원 뜻에 맞지 않는 외부관찰자

용어에 불과하다.

語義상 형태를 ‘복발형’이라 칭하는 것은 어

느 정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엎어놓은 밥그

릇 복발’이라고 곧바로 지칭하는 것은 오류이

다.위 현장의 기사를 문헌학적으로 비판하면

인도방문 A.D.7세기 초반은 이미 대승불교를

지나며 불교 자체가 밀교화,힌두화하여 쇠퇴

하던 시기인바,석가는 살아생전 명상 해탈하

는 가르침을 주었지 사물 대상을 숭배하는 힌

두적인 행위를 금하였고,불교의 스투파 숭배

는 석가 입멸 훨씬 후에 발생한다.따라서 현

장이 옮겨 적은,석가가 스투파 만드는 방법을

직접 얘기했다는 것은 후세에 꾸민 얘기일 가

능성이 짙다.더구나 밥그릇을 뒤엎는 행위 복

발은 동남아 불교승에게는 판을 엎는 불경스러

10)AdrianSnodgrass,전게서 189쪽

11)현장,전게서 38쪽

운 행위이다.따라서 인도학 영어 용어 ‘dome’

을 그대로 익숙한 한국 외래어 ‘돔’으로,球形

일 경우 형태에 맞게 알의 원어 그대로 ‘안다’

로 본 논문에서 표기한다.12)

‘요도(繞道)’-태양 회전 방향을 따라 돎으

로써 새생명의 탄생을 가져오는 스투파 돔의

외곽 길,힌디어 pradakshina,영어 circum-

ambulatorypath를 일본인들이 요도라 번역했

으나 쓰지 않는,동음이의어의 오해를 불러일

으키는 어려운 한자어 대신 쉽고 익숙한 ‘탑돌

이길’(혹은 스투파돌이길)로 표기한다.

‘기단(基壇)’- 힌디 원어 ‘medhi’는 한자어

‘기단’이라는 용어로 잘 못 번역되어 오해를 불

러일으킨다.동북아시아 목조건축에서의 기단이

나 그리스 신전에서의 기단(stylobate+

stereobate)은 본 건물을 올려놓기 위한 별개의

바닥 구조물이지만,산치 스투파에서는 일체가

되는 돔의 아랫부분에 해당한다.스투파 돔 아

랫부분을 나타내는 영어 용어 drum의 외래어

‘드럼’으로 표기한다.13) 번역하면 ‘원통부’이다.

축적봉분형 스투파는 드럼과 돔의 일체식이나,

석굴스투파에서 구형 안다를 올려놓는 별도의

‘대좌’로 분리 형성된다.간다라 스투파에서 대

12)본 논문은 기존 학술 용어의 부적합만을 논증하는

것이고,대안용어 신제정은 추후 학자들간의 논의,즉

학회의 몫이나,만약 제안을 한다면,원 의미와 형태에

맞는 ‘부처님 알’즉,‘불난(佛卵)으로 한다.부처님 잠재

태로서 卵生을 나타낸다.

13)영어 ‘drum’은 ①북,②원통형 용기 즉 드럼통의 뜻

이 있으나 한 일본 학자가 북으로 오해해 ‘고동부’(鼓胴



106  논문

건축역사연구 제18권 6호 통권67호 2009년 12월

<그림 5>상하 2중 탑돌이

길.난간과 탑문.산치1스

투파
<그림 4> 난간기

둥.(부바네스와르박

물관)

좌가 발달하여 별도의 넓고 높은 사각 받침 ‘기

단’위에 드럼+돔의 스투파가 올라앉는다.만약

스투파의 아랫부분을 지금처럼 기단이라 부를

때 정작 간다라 스투파에서와 같은 기단과 혼

동을 가져오는 불편함이 발생한다.14)

‘산개(傘蓋)’- 돔의 제일 꼭대기 원반(chat

tra: 영어 parasol,

umbrella)을 어려운 한자

어 산개라고 지칭한다.인

도에서 왕같은 높은 신분

에 시종이 씌워주는 햇볕

가리개,즉 한국 전통용어

이며 현대용어인 ‘양산’(陽

傘)이며 고귀함 자체를 상

징한다.원반은 바퀴를 나

타내는 법륜과도 같은 의

미이다.‘산간(傘竿)’은 글

자그대로 양산 장대,즉

알기 쉽게 ‘양산대’로 번역

한다.

‘난순(欄盾)’-원어 vedika로서 연구를 선점

한 일본인들이 ‘난순’으로 번역하여 대다수 한

국학자들도 따르고 있으나 우리말에는 없는 표

현이다.쉽게 ‘난간(欄干)’이다.성물 주위를 둘

러 실질적 상징적으로 보호하는 울타리 난간

즉 ‘울난간’과,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기

능적 난간의 두 종류가 있다.울난간은 힌두문

部)-즉 ‘북 몸통부’로 이상하게 번역해 놓았다.미야지

아키라,김향숙역 ｢인도미술사｣다할미디어,1999,124,

127쪽

14)실제로 천득염 “인도 시원 불탑의 의미론적 해석”｢

건축역사연구｣1993,12에서 “1단이었던 기단은 2단에서

3단으로 변하고 간다라 지방에서는 ‘건축물 기단형식’으

로 변한다.”(96쪽)“후대로 내려오면서 기단 외곽에 있

는 원형의 단은 방형의 넓은 단(platform)으로 변한다..

.기단 외곽의 이 단을 탑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인가가

문제이고 이를 지칭하는 구체적인 용어가 없어 기단이

라는 말과 다소 혼동이 된다.”(97쪽)

스투파의 한 부분인 ‘드럼’과 스투파의 대좌인 ‘기단’을

분리하여 호칭하면 혼동이 없다.

화의 우주목 숭배에서,또 불교에서 석가가 해

탈한 보리수 나무숭배에서 나타난다.돌난간기

둥을 세우고 횡난간들을 수직 힘에 버티게

볼록렌즈형 단면으로 깎아 장부맞춤으로 홈에

끼워넣는다.15)(그림4)

산치1스투파에는

원형 스투파 주위에

4방위 ‘塔門’(torana)

이 포함된 ‘울타리

난간’을 둘러 地面

탑돌이길을 만들고,

다시 계단으로 올라

가 상단 탑돌이길을

만들어 떨어지지 않

게 보호 난간을 만

든다.(그림5)

‘평두(平頭)’- 산

치 스투파 돔 위의

사각 울타리 난간 구조물을 ‘평두’라고 번역하

였지만,원어 harmika는 인도 대부분 스투파

에서 사각울타리난간과 그 상부 기둥으로 표시

되는 건물과 그 위에 인도고고학자들이 ‘Tee’

라고 불렀던 ‘역피라믿형 층단내민 구조물’의16)

3부분으로 구성된다.(그림6)인도 전체 스투파

에서 단순 상자 사각울 형태는 극소수이므

로,17)‘평두’라는 언어 기호가 나타내는 ‘평평

한 머리’라는 번역은 부적합하다.인도 스투파

역피라믿은 중국 운강석굴에서 한국 석탑 상륜

부의 간략화된 ‘앙화(仰花)’형태로 변한 것으

로 추정된다.사각난간+집본체+역피라믿의 3부

분으로 구성되는 harmika는 불교 이전 브라흐

15)불국사 70년대 보수시 원형 단면 횡부재 돌난간이

대부분 부러져 전면 교체된 것으로 보아 인도의 볼록렌

즈형 단면 돌 난간이 역학적으로 더 안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16)J.Fergusson,전게서 70쪽

17)산치스투파와 아마르바티 판석부조 일부에만 나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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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산치 1스투파

<그림 6> 하미카.바자

14굴(Fergusson)

<그림 8>산치1스투파 1910이전.

상부 파손 모습(Fergusson)

만 시대 불의 신 아그니 제사 제단이라는 설

이 유력하며 불교 이후 사리유골함 뚜껑으로

시작 되었다고 한다.본 논문에서는 번역을 유

보하고 ‘하미카’로 지칭하고자 한다.

‘상륜부(相輪部)’-한국탑의 탑신 위 전체를

관행상 상륜부로 표현하나,‘모양 相,바퀴 輪’

의 상륜부라는 언어는 양산만 가리킨다.노반,

복발,앙화,수연,보주를 포함하는 꼭대기 전

체의 일부분에 불과한 ‘상륜부’명칭은 인도

스투파에서도 양산과 하미카를 포함하는 ‘塔上

部’로 고쳐 부를 수밖에 없다.

이상에서와 같이 기존 일본인들이 선점한

선행연구에서의 불완전한 한자번역 용어로 인

도스투파 형태를 지칭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크

므로 본 논문에서 외래어 포함 쉬운 현대 우

리 언어 혹은 힌디 원어 그대로를 사용하고자

한다.

3.스투파의 형태 분류와 해석

창시에서부터 수 세기에 걸쳐 부가된 연대

의 누적과 지리적 광활성 때문에 인도 스투파

형태를 일목요연하게 분류하기란 쉽지 않다.

설명의 편의상 인도 스투파를 4개 군, 1)석가

모니 주 활동지역이었던 비하르주와 네팔 일대

의 동북인도와 산치,바르후트의 중인도지역과

안드라주의 중남인도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평

지축적봉분형,2)대부분 파괴된 축적봉분형 유

적이나 석굴의 돌벽에 새겨진 부조스투파,3)

중서부의 데칸고원에 주로 분포한 석굴의 스투

파,4)과거 인도였으나 현 파키스탄 북부에 속

한 간다라 스투파로 나눈다.본론에서 1차 사

실적 관찰을 중심으로 형태 형성의 추정과 해

석을 해 나간다.

3-1.평지 봉분형 築積 스투파

평지에 쌓아 만든 봉분형 축적스투파는 인

도에서 불교 쇠퇴 후 힌두교와 이슬람교에 밀

려 또 근세 사리 약탈자에 의해 철저하게 파

괴되어 대부분 그 바닥 흔적만 겨우 남아있어

서 초기 모습을 알기 어렵다.당나라 현장이

수학했던 불교대학으로 유명한 날란다 대스투

파도 초기 형체를 알기 힘들고 초전설법 장소

인 녹야원 사라나트 사원 단지 대스투파도 바

닥흔적만 겨우 남기고 있다.

한편,한국 불교연구에서 잘 알려진 비하라

승원도 다수 분포하는 산치 사원 대단지의 스

투파는 비교적 온전히 남아있다.B.C.3세기경

아소카왕 시기부터 조성되어 B.C.2세기 슝가,

A.D.4세기 굽타왕조의 수세기에 걸쳐 확장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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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아마르바티 대스투파

<그림 11>나가라주나콘다 대스투파

<그림 9>산치 3스투파

축되었고 20세기에 보수 복원되었다.(그림7,8)

잘 알려진 대스투파 외에도 3스투파,2스투파와

더불어 여러 개의 소 스투파와 스투파를 안에

모셨던 말굽형 차이탸 사원도 존재한다.

대스투파는 아소카왕 시대에 흙과 벽돌로

쌓은 최초 스투파를 슝가 왕조때 2배 크기로

증설,현재 직경 36m의 돔을 가지런히 규격

가공한 돌로 감쌌다.4방위 탑문이 있는 울타

리난간으로 둘러싸 탑돌이길을 형성한다.계단

을 올라가 4.2m 높이 원통부 드럼 위에 난간

두른 상층 탑돌이길이 있다.(그림5)

돔 정상에 육중한 돌 사리함 중심에 3단 양

산의 양산대가 꽃혀있고 사각 울난간으로 두르

고 있다.일본인 선행연구자가 이 사각 상자

울난간을 ‘평두’라고 안이하게 지칭하여 학술용

어로 정해져버렸다.1828년 발견당시 상부가

완전 허물어져 있었고(그림8),현재의 소위 평

두 난간과 3단양산은 20세기초 부분 해체 후

복원된 결과라서18) 원형 여부는 불확실하다.

따라서 산치탑은 학술용어 제정의 표준이 되기

는 곤란하다.아소카 시 양산 원반 돌은 현지

박물관에 전시되어있고 현지 땅바닥에 미처 자

리잡지 못한 양산 원반 돌이 놓여있다.

울난간의 진입 탑문은 도는 방향으로 비틀

어져 탑돌이 회전을 의미하는 만달라적 표현으

로 잘 알려져 있다.

대스투파 바로 옆 조금 작은 직경 15m 3스

투파는(그림9)현재 남쪽 탑문만 있고 울난간

은 사라졌으나 원통드럼 위 상단탑돌이길과 난

18)DebalaMitra,Sanchi,ArchaeologyofIndia,2001

간은 건재하며 평두난간과 단일 양산이 있다.

또 단지 서쪽 외부 뚝 떨어진 낮은 지형에 울

난간으로 둘러싸인 2스투파는 상단 탑돌이길의

난간은 없고 상륜부는 아예 없어졌다.난간 기

둥과 가로대에 장식 부조가 잘 남아있다.산치

단지에는 복원되지 못한 소형 축적스투파가 최

소 10개 이상 있다.

스투파 자체보다 각종 정교한 장식 부조로

유명한 바르후트 스투파는(B.C.2세기경)직경

21m로 현지에는 완전 파괴되었으나 드럼 판

석,조각된 난간기둥,한쪽의 탑문 일부가 콜

카타 인도 박물관에 재현 전시되어있다.

18세기말 발견된 중남부 인도의 아마르바티

의 직경 50m나 되는 거대한 대스투파는(A.D.2

세기경)(그림10)거의 파괴되어 현지에 키 높

이의 탑돌이길 바닥만 남기고 있고,난간 조각

파편이 일부 남아있으나 대부분 대영박물관으

로 약탈반출되어 전시되고 있다.여러 드럼 판

석에 수차례 이 스투파의 장식이 화려하게 변

화된 과정이 잘 조각되어 본래 모습을 알 수

있게 해준다.(그림16,17)

중남부의 1920년 발견된 나가르주나콘다는

용수(龍樹)로 번역되는 고승 나가르주나와 연

관된 대규모 사원 단지로서(A.D.3세기경)1950

년대 후반 댐건설로 수몰되게되자 발굴되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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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라+불상 스투파 대칭쌍 말굽

차이탸+주 스투파

<그림 12>나가르주나 3호 유적
<그림 14>군투팔리 원형 차이

탸 내 스투파

<그림 13> 나가르주나콘

다 말굽 차이탸 내 스투파

부가 현재 섬 언덕에 이전 복원되었다.위가

파괴된 대스투파는(직경 28m)(그림11)벽돌로

쌓은 세개의 동심원 수레바퀴살 구조 심벽 사

이에 흙과 돌을 채워넣은 구조를 볼 수 있다.

외곽은 벽돌 울로 감싸 탑돌이길을 확보하고

있다.특이한 것은 원형 스투파 상층 탑돌이길

네 방위에 사각 단을 돌출시켜 아야카(ayaka)

라 부르는 5개의 기둥을 세운 것이다.아야카

기둥은 아마르바티 스투파의 판석 조각에 잘

나타난다.

이 단지에는 수몰전 27개소의 비하라 승원

과 20여개의 스투파 유적이 있었다.나가르주

나 유적의 전형적 사원 평면은 주 스투파 앞

의 3면 독방열의 정방형 비하라에 마주보는

소 스투파와 불상을 각각 모신 대칭쌍 차이탸

구조이다.(그림12)주 스투파를 우선으로 하여

사원내에서는 불상과 소 스투파가 같은 비중으

로 경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심 대스투파 외에 말굽평면 차이탸가 단

지 곳곳에 산재해 있

고 안에 석회암 블럭

외장의 소형 스투파

를 모시고 있다.(그림

13) 마치 에스키모

이글루와 흡사하며

드럼부가 반구 돔 보

다 약간 더 길다.

최초 불교석굴 스투파로 유명한 B.C.2-1세

기의 군투팔리에는 석굴 사원과 함께 외곽에

축조 단지가 있는데 가장 높은 곳에 원형 차

이탸 속에 단일 양산의 석회암 블럭으로 감싼

스투파가 모셔져 있는데,소형 축적 스투파의

원조로 보인다.(그림14)

평지 축적봉분형 스투파를 정리하면,인도

불교 쇠퇴와 더불어 대부분 스투파의 돔 부분

은 철저히 파괴되고 허물어졌으나 남은 바닥평

면은 거대한 규모와 둘러싼 신성한 울난간과

사이의 지상과 상부 탑돌이길이 있었음을 알려

준다.파괴로 인하여 구조 벽심 단면이 드러난

다.만달라적 구조의 스투파는 원형이지만 동

서남북 4방위에 출입 토라나 탑문 혹은 방형

단 위의 아야카 기둥을 통하여 원형에서부터 4

방향성을 갖는 동아시아의 정방형 탑으로 바뀔

수 있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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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아마르바티 드럼 판석 부조

<그림 15>산치 스투파 탑문 부조 스투파

소형 축적스투파는 주로 사원단지의 말굽형

차이탸 속에 모셔져 있는데,석재 블럭으로 외

장마감되며 드럼부 비례가 반구 돔에 비해 길

어짐을 보여준다.온전히 남지 못한 축적 스

투파 유적은 다음 절의 현지에서의 발굴된 드

럼석판과 난간 부조장식으로 형태를 복원 추정

할 수 있다.

3-2.부조(浮彫)스투파

돌에 돋을새김한(浮彫)스투파 형태는 오늘

날 온전하게 남아 연구의 중요자료가 된다.몇

개의 계열로 나누자면 ① 탑문 장식 부조(산

치)② 스투파 드럼 판석 부조(아마르바티,나

가르주나콘다)③ 석굴 외부,내부 부가 부조

④ 석굴 비하라 중심 숭배 부조(나식 3굴)⑤

차이탸 기둥 부조(카를리)가 있다.가장 중요

한 것은 ①과 ②이다.

스투파 초창 200년 후 B.C.1세기로 추정되

는 산치 탑문에는 초기의 숭배대상이었던 보리

수,법륜,불전도가 빼곡히 새겨져있고,또한

스투파가 여럿 새겨져 있다.반구형 안다 몸체

를 중심으로 울난간과 상부탑돌이길의 이중난

간이 뚜렷하며,두 번째 그림은 3중난간에 탑

문까지 조각되어있다.(그림15)탑상부 모습은

현재 복원된 스투파와는 아주 다르다.돔 정점

에 소위 평두라고 번역하기 부적합한 하미카가

있다.즉,사각 난간상자가 놓이고 그 위에 3,4

단의 역피라믿 층단 구조물이 내뻗친다.고귀

함을 상징하는 양산이 마치 왕관처럼 최종 마

감된다.복원된 산치 1스투파에서처럼 위로 솟

는 3층양산이 아니라 단층양산이다.다만 주

양산 좌우에 두 보좌양산이 主佛을 모시는 협

시와 같다.(그림15.2,3,5번째 그림)양산에는

끈이 달려있다.돔 몸체에 매듭술을 늘어뜨려

감싸서 스투파를 장엄하고 있으며,스투파 좌

우에 지킴이,상부 귀에 나무여신 약시,하부

에 떠받들어 경배하는 사람이 조각되어있다.

후의 석굴 스투파의 문지기 금강역사,좌우 상

부 귀의 비천상의 원조로 추정된다.탑문의 부

조스투파를 통하여 한국탑 연구의 잘못된 기준

으로 삼아온,변형 복원된 현재 산치스투파의

원형을 정확히 추정할 수 있다.

전체가 파괴된 A.D.3-4세기경의 아마르바

티 스투파에서 발굴된 다수의 드럼판석 유물의

스투파 부조는 산치에 비해 원통 드럼 부분이

수직으로 좀 더 길어진 것을 볼 수 있다.(그림

16)토라나 탑문 대신 4방향 아야카 5기둥을

볼 수 있다.(그림16-3,17)돔의 매듭술 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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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가득찬 항

아리 스투파 판석 조각.

(첸나이 박물관)

<그림 17>아마르바티 드럼 판석 부조

(첸나이 박물관)

<그림 19>나식3비하라굴 스투파 부조 및 평면

이 산치에 비해 훨씬 화려해지고 X자형으로

감싸기도 한다.코브라뱀 나가 신의 모습과 사

자,법륜의 조각을 볼 수 있다.정상 하미카의

난간 상자 위 기둥이 보이며 상부에 역피라믿

층단구조물이 보인다.

특이한 것은 양산이다.주 및 좌우 부 양산

대는 하미카 정상에서 식물 넝쿨 줄기처럼 휘

늘어지게 솟아나 양산 원반은 마치 만발한 버

섯모양으로 가득 드리운다.(그림16)불교 힌두

교 공히 장식 주제로 빈번히 사용되는 ‘가득찬

항아리’의(purna-ghata:일본번역 滿甁(만병))

(그림18)만발한 꽃과 같다.항아리를 감싼 매

듭술 장식이 스투파

돔과 동일하며 공히

부처님 몸을 상징한다.

즉 스투파 돔은 안에

묻은 부처님 사리 항

아리의 외함으로서의

큰 항아리이며,꽃이

만발하듯 진리의 法

(dharma)이 가득 퍼

지는 상징이다.19) ‘꽃

19)PeterHarvey,"VeneratedObjectsandSymbolsof

EarlyBuddhism"SymbolsinArtandReligion.84-85

쪽.스투파 돔이 부처님 몸체를 상징함은 Snodgrass전

게서 360-61쪽,

가득찬 항아리’는 한국 불교 사찰의 창호 조각

에서 자주 나타난다.

나가르주나콘다의 축적스투파의 실물 아야

카 5기둥이 아마르바티 석판에서 부조로 그대

로 나타난다.아마르바티 석판 부조를 통하여

초기 단순 장식의 스투파에서부터 화려한 장엄

의 극치로 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한편 B.C.1세기 추정 나식 판두레나 석굴군

에서 사당 차이탸굴 스투파와는 별도로 승원

비하라인 3굴의 안마당 정중앙 벽면에 스투파

조각이 도입된다.(그림19)거주굴이 예배굴화

하는 시초로서 의미있는20)스투파 부조 형태

를 보면 돔 본체는 원래 안다의 의미대로 알

모양 구형으로 조각했음을 알 수 있고,원통드

럼은 구와 일체가 아닌 알을 올려놓는 분리된

대좌의 모습을 갖는다.드럼 상부에는 축적 스

투파의 탑돌이길 난간이 명확히 조각되어있다.

탑상부에 전형적인 난간 베디카와 역피라믿 층

단 내뻗침구조물과 그 위에 중심 양산으로 마

무리된다.중심양산 좌우에 양산대 줄기가 뻗

어나가 2층의 양산으로 총 5개 양산인데,주1

부2의 3양산대 개념은 산치,아마르바티와 같

다.스투파 양 옆은 약시 여신이 옹위하며 그

위에 법륜과 사자조각이 있고 상부 귀에 비천

상이 지키고 있다.

20)이희봉,“인도불교 석굴사원의 시원과 전개”｢건축

역사연구｣2008.8.1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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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보리수

숭배.산치 2스투파

난간기둥 조각

<그림 22>콘다네 비하라굴

입구 베란다 스투파 부조

<그림 23>아잔타 9굴 외벽 부조

<그림 21> 카를리 석굴

기둥 돌출 새김 스투파

<그림 24> 칸헤리 차이탸

외벽 부조

스투파 숭배의 원형은

우주목으로서 나무 숭배에

기원한다.산치 2스투파 난

간기둥에 조각된 보리수 추

정 나무는 울난간으로 보호

되고 있고 밑에서 두 사람

이 전체를 받치고 있다.(그

림20)나무 정 중앙 꼭대기

에는 양산으로 씌워져 있으

며 그 옆에 두 명의 나무

정령 약시가 깃들어있어서

비천상의 원조가 된다.

돋을새김 스투파는 실물

이 아닌 조각이기 때문에 가능한 옹위 여신과

비천상과 경배모습을 표현하고,여러 갈래의

겹양산으로 고귀함으로 가득참을 나타낸다.

다음으로,석굴 내

외부 벽에 부차적으로

새겨진 부조는 두 종

류가 있다.기준 평벽

면을 파고 들어가 돋

을새김한 부조와 기준

면에서 튀어 나오게

새긴 부조 두 가지다.

전자는 석굴 조성 후대에 평벽면에 얼마든지

부가할 수 있지만 후자는 석굴 개설과 동시에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앞의 나식 3굴 부조와

마찬가지로 카를리 차이탸 석굴의 한 팔각기둥

에 새겨진 돌출 스투파 부조 (그림 21)역시

튀어나온 부조로서 석굴창시 연대 A.D.1세기

추정 작품이다.가장 단순한 형태의 드럼+돔+

층단역피라믿하미카+양산으로 구성되었다.

콘다네 석굴 비하라 입구 베란다 우측 상부

벽에 새겨진 돌출 스투파 역시 석굴 개설 연

대와 같다.(B.C.1세기).(그림22) 베란다 난간

위 뾰족아치창 안에 드럼+난간+돔+난간+층단

역피라믿+양산대로

구성된다.다만 양

산이 처음부터 배

제된 이유는 스투

파를 감싸 보호하

는 아치창이 양산

의 신성함을 대체

하기 때문이라 추

정된다.

다음으로 B.C.1

세기 추정 초기 아잔타 9굴 차이탸 석굴 입구

외벽면의 벽면에서 안으로 파고들어간 3개 부

조는 옆에 즐비하게 조각된 불상군으로 보아

최소한 대승불교 출현 후 후세의 부가조각으로

추정된다.돔은 알을 나타내는 거의 구형이다.

첫째,둘째 드럼은 겹 난간 띠로 정교히 조각

되어 울난간의 신성함과의 결합으로 해석한다.

셋째 드럼은 가운데가 들어간 상하 단순면 띠

돌림의 수미좌형 대좌로 바뀌어있다.셋째는

파괴되었으나 두 양산은 술 달린 3층이다.(그

림23)

알 모양 안다와

다른 모양의 술달

린 3층 양산의

A.D.2세기경의 칸

헤리 차이탸굴 외

벽 두 스투파부조

는(그림24)수미좌

형 대좌 아래 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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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피탈코라 10굴,11굴

<그림 27>바자석굴 주 차이탸 스투파 및 14

스투파 굴

<그림 25> 군투팔리

스투파 평면,정면,양

산살 뼈대 천정

형 바닥 받침이 발달하여 보다 높이 모심을

꾀한다.

3-3.석굴 스투파

인도 대륙에서 B.C.3세기경부터 시작된,암

벽을 파내어 조성된 석굴의 중심 차이탸굴 의

스투파가 가장 많이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남

아있다.가장 오래된 군투팔리 석굴 차이탸는

석굴암과 비슷한 평면으로 전실 안쪽의 원형돔

에 드럼과 반구 돔의 단순 형태의 스투파가

모셔진다.(그림25)없어진 탑상부의 원모습은

알 수 없으나 천정의 방사형 양산살 뼈대로서

돔 자체가 양산 역할을 대체했을 가능성을 추

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원형방 속에 모셔진 B.C.2세기

의 안드헤리 석굴21)스투파는 드럼+반구돔의

단순 형태인데,탑상부는 완전 파괴되고 드럼

상부에 마모가 심한 난간이 겨우 흔적만 남기

고 있는데,돔형 굴 천정이 양산역할을 대신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B.C.2세기경부터 개설되다가 북쪽 절벽으

로 옮겨가버린 피탈코라 초기 남쪽 절벽의 4

개 차이탸굴 중 10굴은 드물게 원추형 난간띠

두른 경사드럼 위에 구형에 가까운 안다를 모

시며 정상부 하미카는 대부분 파괴되어 꼭지

21)기존 모든 인도 석굴연구에서 콘디브테(Kondivte)

석굴로 알려져 있으나 현지에서는 전혀 없는 이름이다.

흔적만 남기고 있다.(그림26-1)11굴은 드럼부

외피는 거의 파괴되었으나 난간 흔적은 남기고

있으며 반구 돔 위의 하미카는 사각난간으로

된 건물 몸체 위에 4층단의 역피라믿으로 내

뻗쳐 있고 천정부에 2중 원의 양산이 새겨져

있다.(그림26-2)

인도 전형적 차이탸 석굴,즉 말굽형 평면

기둥렬 속에 스투파를 모시는 가장 오래된 바

자 석굴(B.C.2-1세기)스투파형태는 아주 단순

하다.(그림27)안다비 0.7정도의 낮은 무장식

드럼의 안다는 아랫부분을 약간 접어넣어 구형

을 갖추려고 하였고,탑상부는 2중난간의 하미

카만 남고 위는 멸실되었다.바자 석굴에는 특

이하게도 14개의 스투파가 한 굴 안팎에 모여

있는 굴 내부의 스투파는 드럼 상부 난간 위

반구 안다와 정상부에는 사각난간과 건물몸체

위에 내민 6층단 역피라믿과 그 위에 다시 난

간으로 된 벽체건물이 있다.스투파 상부 천

정에 2중 원의 양산이 부조되어있다.

내부 기둥열은 완전 파괴되고 스투파도 거



114  논문

건축역사연구 제18권 6호 통권67호 2009년 12월

<그림 30>아우랑가

바드 4굴

<그림 29>초기 아잔타 10굴 및 9굴

<그림 28> 준나르 툴자레나 스투파

평면,천정,입면

<그림 31>긴 드럼:나식18굴,베드사 스투파

의 파괴되어 돔 형체만 남은 콘다네 석굴 스

투파는 상부에 2중 난간의 하미카 모습을 남

기고 있다.

최초로 기둥으로 스투파를 둘러 감싼 원형

굴인 준나르 툴자레나의 12개의 기둥열 속의

스투파는 단순 드럼과 반구 돔으로 되어있고

상륜부는 없는 대신 기둥열로 받쳐진 원형 돔

천정이 커다란 양산을 씌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그림28)

B.C.60-70년경 초기 개착된 아잔타의 석굴

중 10굴의 스투파는 2중드럼 위 반구로,탑상

부의 하미카는 사각난간 위에 3개의 뾰족아치

창을 갖는 건물과 그 위에 3층단 내밀기식 역

피라믿으로 마감되어있다.(그림29-1)9굴은 평

드럼 위 좀 더 구형에 가까운 돔 위에 하미카

는 사각난간과 지붕판 위에 5층단 내민 역피라

믿 구조를 갖는다.(29-2)두 스투파 모두 양산

은 멸실 된 것으로 보인다.

굴 전면이 거의 파괴된

아우랑가바드 4굴은 난간

흔적만 있는 위로 약간 가

늘어지는 드럼 위에 아래

가 좁아지는 약간 구형의

돔 위에 반쯤 부서진 사각

난간 위 기둥 집 위에 4

층단 내밀기 하미카가 있

다.(그림30)

나식 판두레나 24개 석굴 중 유일한 차이탸

굴인 18굴은 안다 돔 길이의 2배가 넘는 유난

히 높은 특징적 드럼 위에 난간 조각이 선명

하며,그 위에 반구 돔과 탑상부에 2중난간과

5층단 내밀기 역피라믿과 최상부에 다시 난간

으로 마감되어있다.(그림31-1)

거의 비슷한 비율의 베드사 차이탸 석굴의

드럼 제일 아래 난간 장식은 신성한 울난간이

압축되어 들어온 것으로 해석한다.그 위 2중

난간이 다시 솟아있다.(그림31-2)탑상부 사각

난간과 건물위 5층단 내밀기 역피라믿으로 마

감되고 특이하게 그 위 양산대 위에 양산 대

신 연꽃 봉오리가 꽂혀 있다.드럼이 길어짐은

스투파를 점점 높이 모심을 의미하며 다중난간

은 안의 안 공간의 겹으로 귀하게 모심을 의

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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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카를리 석굴 평면 및 스투파

<그림 35>쿠다 6굴 평면 및 6굴,

15굴 스투파

<그림 33>준나르 레냐드리 6굴

차이탸 평면 및 스투파

<그림 34>준나르 레냐드리14굴 및 쉬바네리

차이탸의 완성이라 일컬어지는 최대 크기

석굴 카를리 스투파는 난간장식의 2중 드럼

위 돔과 탑상부 사각난간몸체 위 6층단 내밀

기 역피라믿으로 구성되며 최상부에 석굴스투

파에서는 드물게 양산이 남아있다.(그림32)

고대 사타바하나 왕조 수도였던 준나르의

근교 3개 지역 200여 이상의 석굴중 40여개의

굴이 있는 레냐드리 석굴군의 중심 차이탸 6

굴은 난간장식 드럼 위 거의 구형의 안다가

특징적이고,탑상부는 사각난간 위 6층단 역피

라믿으로 내뻗고 상부 양산은 양산대만 일부

파손된 상태로 남아있다.(그림33)

레냐드리 방형 차이탸 14굴은 안다의 1.5배

의 긴 드럼 바닥에 3층단의 받침돌림띠가 있

고 상단에 난간 장식이 있으며 그 위에 거의

구형 안다가 모셔져있다.탑상부에 사각난간몸

체 위 역피라믿 5층단이 내밀고 있다.평천정

에 피탈코라 11굴,바자 스투파굴에서 처럼 천

정에 큰 원형 양산과 양산받침의 조각에 더해

서 돌 구조상 굵어야만 하는 양산대가 남아

있다.준나르 쉬바네리 석굴군 차이탸 스투파

는 레냐드리 14굴과 마찬가지로 3단의 받침돌

림띠가 있으나,드럼 상단의 난간띠가 마치 안

다의 바닥 돌림면띠로 간략 처리된다.신성한

스투파임을 표시하던 기호로서의 난간의 원래

형태가 사라지고 점차 단순면의 돌림띠 장식화

하는 과정으로 해석한다.(그림34)

아라비아해에 면한 서쪽 끝 콘칸 산맥 중턱

의 쿠다 석굴군은 특이하게 차이탸 굴이 말굽

형 대신 方形으로만 4개 있다.(그림35)입구

베란다 안의 홀 안쪽에 평천정의 방형 굴에

스투파가 모셔져 있다.쉬바네리처럼 스투파



116  논문

건축역사연구 제18권 6호 통권67호 2009년 12월

<그림 36>칸헤리 주 스투파

<그림 38>칸헤리 소 봉헌굴

<그림 39>콜 소 봉헌굴

<그림 37>칸헤리 방형굴 스투파

드럼 상부에 간략 면처리된 난간 흔적과 드럼

바닥에는 3층단의 받침돌림띠가 있다.신성 기

호의 울난간이 간략화 되어 스투파를 땅으로부

터 분리시켜 모심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한

다.안다는 구형에 가깝고 상부 평두와 역피라

믿 층단 내민 구조물과 천정에 양산 부조를

새긴다.

대도시 뭄바이 근교의 칸헤리 석굴은 100

여굴이 있는 B.C.1세기부터 A.D.9세기경까지

소승에서부터 불상숭배의 대승불교까지 천년을

이어간 대규모 사원 단지인데,주 차이탸굴 스

투파는(그림36)드럼 상부에 면처리 난간 흔적

과 쉬바네리처럼(그림34-2)구형 안다 바닥 면

돌림띠가 겹쳐져서 마치 이중난간처럼 보인다.

점점 스투파의 신성함을 더하는 겹돌림띠가 발

달하는 시초로 해석한다. 칸헤리 말굽형 주

차이탸굴 바로 옆 방형 차이탸굴이 있는데(그

림37)첫굴은 가장 단순한 드럼과 반구로 되었

지만 3벽면 가득히 조각된 불상 보살상 군들

은 소승에서 대승불교로의 누적을 보여준다.

두번째굴 스투파는 전형적인 상부 난간띠의 약

경사 드럼과 그 위 구형의 안다와 탑상부에

난간+ 역피라믿 하미카와 천정에 새긴 원형

양산과 양산받침이 명확하다.

주 차이탸굴 앞

에 있는 작은 원형

봉헌굴의 스투파는

(그림38)전형적 초

기 형태인데 다만

드럼에 불상들이 조

각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드럼상

부의 난간이 명확하

고 거의 구형인 안

다 정상에 난간몸체

위 층단 내민 역피라믿과 천정에 새겨진 원형

양산과 양산받침과 양산대의 조각이 잘 나타난

다.드럼의 오목면 불상조각은 대승불교 후 부

가로 추정한다.

아라비아해 연안 마하드의 콜 석굴의 소 차

이탸굴은(그림39)약경사 드럼과 상부 난간과

구형 안다 위 탑상부에 사각몸체 위 5층단 역

피라믿의 하마카가 천정에 붙어있는 전형적 형

태이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명한 아잔타 석굴군은

초기 B.C.1세기-A.D.2세기의 초창 후 200년

가까이 휴식 후 굽타기인 A.D.4세기경 다시

건설된다. 후기 19,

26굴의 스투파는 지

금까지와는 전혀 다

른 새로운 스투파 개

념으로 제작 된다.한

마디로 스투파 자체

가 화려한 불상 궁전

과 결합된다.19굴은

화려한 연꽃과 소용

돌이 넝쿨 문양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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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아잔타 19굴 26굴

<그림 42>엘로라 10굴

<그림 43>담나르 12굴

<그림 41>아잔타 26굴 스투파

후면 불상조각 띠

단 위에 있는 드럼의 앞면은 기둥 안 부처입

상의 불전이 되고 상부 구형 안다는 마치 텐

트 구조 지붕처럼 늘어져 불전과 하나로 연결

된다.(그림40-1)상부 평두에는 불상이 조각되

고 그 위 4층단 역피라믿은 각면 중앙이 사방

으로 돌출하여 조형성을 높이며 최상부 3단의

양산이 위로 솟는다.양산 밑은 사방 쿠베라

인물상이 받치는 정교한 조각이 된다.

마찬가지로 26굴은 기단위 드럼 전면에 5세

기경 유행하던 무릎세워앉은 불상이

(pralamba-padasana)22) 기둥으로 받쳐진 궁전

속에 모셔지고 드럼 뒷면으로 빙 둘러 불입상

이 빼곡이 조각되어있다.(그림40-2,41)다만

드럼 궁전과 구형 안다는 조형적으로 분리되

고,정점에 난간평두 기둥사이 삼간에 불입상

이 조각되고 상부 9층단의 역피라믿이 내뻗쳐

있고 양산은 파괴되어 흔적만 남아있다.안다

22)MarlilaAlbanese,이명혜역 ｢고대인도｣생각의 나

무,2003,195쪽

에는 비천상이 조각되어 날아간다.앞서 본바

와 같이 대승불교로 변하면서 초기 단순 스투

파에 불상이 부가 조각되던 것과는 달리 아잔

타 후기 차이탸 스투파 자체가 불상 궁전화

하는 획기적인 변화로 해석한다.

힌두교, 자인교와

함께 개발된 엘로라

석굴군중 유일한 불

교 차이탸 10굴은 아

잔타 19,26굴과 거

의 같은 설계의도를

가지고 있다.다만 다

른 점은 스투파 드럼

앞으로 돌출된 동굴

궁전을 만들었다는

점이다.동굴 속에 아

잔타 26굴처럼 무릎세워앉은 불상을 좌우 협

시와 함께 모신다.동굴 테두리에는 비천상이

줄지어 날아가고 가고,아잔타와 마찬가지로

드럼 주위로 칸칸이 불상이 빼곡이 조각되었

다.(그림42)상부 하미카는 아잔타 19굴 4각

각면의 중앙부 돌출이 보다 더 복잡해져 겹겹

으로 돌출되어 거의 마름모 평면으로서 수직방

향 내뻗침은 물론 수평방향도 겹겹 층단을 이

루는 화려한 모양으로 바뀐다.엘로라 스투파

에서 평범하던 모양의 스투파가 대승불교 불상

의 도입과 함께 한껏

화려하게 부처님의 세

계를 펼치려는 의도가

역력히 나타나는 것에

더하여,불상궁전이 후

기 아잔타에서처럼 추

상적 스투파에 도입되

더니,엘로라에서 드디

어 동북아시아의 불당

으로 분리되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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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담나르 스투파.위부

터 9굴,14굴:3굴,옥외 <그림 45>바그 스투파 1굴,3굴 및

3굴 평면

최초의 시도로 해석한다.

다음으로 중서인도 밀집 석굴군과는 약간

떨어진 곳의 담나르와 바그의 두 석굴군중

아잔타 북쪽 500km 위치의 담나르는 대부분

석굴이 현무암층인데 반해 광물질 라테라이

트23)고온경화한 홍토층의 낮은 절벽에 있다.

개설 연대 추정이 쉽지 않아 현지 안내판에는

8- 9세기로 나오나 4-6세기 설이 유력하다.

60여 굴중 남측열 15개굴이 중심이다.여타굴

과는 달리 스투파를 모신 차이탸굴이 비하라

굴 보다 더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크고 작은

차이탸굴 스투파 10개 외에도 옥외 스투파도

여럿 있다.(그림43,44)담나르 석굴은 대승불

교 영향의 와불상,입불상,좌불상이 차이탸와

비하라에 있다.

무엇보다 담나르에서는 원통드럼과는 별도

로 사각대좌가 처음 나타난다는 것이다.주 굴

인 12굴 비하라굴 안마당 내의 차이타굴 속

의24)원통드럼의 스투파는 다시 사각 대좌위

에 모셔진다.(그림44)목이 약간 긴 반구 돔위

23)laterite:홍토(紅土)광물질 함유 흙이 고온 경화된

암석

탑상부에 사각난간몸체 위 3층단역피라믿이 내

뻗쳐 올라간다.아잔타 19굴에서처럼 인도에서

는 드물게 3단 수직 양산이 아치 천정에까지

붙는다.사각대좌와 원통드럼 상하부와 난간장

식이 아닌 돌출띠로 단순화 된다.사각대좌는

한국석탑 기단의 지대석+면석+갑석의 외형,드

럼도 부처님 모시는 수미좌와 유사하다.

이 사각대좌+스투파는 긴 경사 원통드럼의

13굴을 제외하고 전체 담나르 스투파의 기본

유형이 된다.차이탸 9굴 스투파는 일부 파괴

되었으나 사각대좌+원통드럼 형체는 뚜렷하다.

상하 돌출띠 드럼은 그 위에 모셔진 구형의

안다와는 조형적으로 분리되어 반구의 밑부분

으로서의 드럼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알을 모

신 원통 대좌’로 해석하는 것이 사실에 더 가

깝다.(그림44)담나르 주 부 차이탸굴 스투파

와 옥외 여러 개의 스투파는 담나르 유형이라

불러도 좋을 만큼 공통적으로 사각대좌와 수미

좌형 드럼위에 ‘부처님 알’을 모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사각을 받침으로 하는 2중기단

적 대좌는 한국석탑과의 조형적 연속상에 있다

고 해석한다.

최북단 담나르 석굴에서 남쪽으로 약

24)이희봉,전게서 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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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굴명 추정 연대 드럼
안다

구형 %

드럼

/안다 비

하미카(난간+역피라믿

층단)
양산

군투팔리 B.C.200 단순드럼 반구 50 1.0 없음(멸실가능) 돔 천정 우산살

안드헤리 B.C.110 난간흔적 반구 50 1.0 멸실 원형돔 자체

피탈코라 10굴 B.C.100 경사드럼+난간 70 1.7 멸실 멸실

" 11굴 B.C.100 부분파괴+난간 65 1.2 난간+몸체+4층단 천정양산

바자 주굴 B.C.90 단순드럼 65 0.7 2중난간 멸실

" 14굴
주굴 보

다 후기
난간 70 1.0 난간+6층단 천정 새김

콘다네 B.C.80 표면 거의 파괴 반구 1.0 2중난간+파괴 멸실

준나르툴자레나 B.C.70 단순드럼 60 1.1 멸실 원형돔 자체

아잔타 10굴 B.C.70 2중드럼 55 1.3 난간+아치창몸체+3층단 멸실

" 9굴 B.C.60 단순드럼 70 1.2 난간+지붕+5층단 천정 양산 그림 흔적

아우랑가바드4 B.C.60 난간띠 흔적 75 1.2 난간+기둥몸체+4층단 멸실

나식 18굴 B.C.50 난간 65 2.5 2중난간+5층단 멸실

베드사 B.C.40 울난간+2중드럼난간 반구 2.0 2중난간+5층단
양산대 위 연꽃봉

오리

카를리 A.D.50 2중드럼 난간 55 1.3 난간+6층단 양산 1

준나르레냐드리 6굴 A.D.50 드럼 난간 75 1.4 난간+6층단 멸실

" 14굴 " 3단띠받침+드럼난간 75 1.5 난간+5층단 양산대 위 천정 새김

준나르쉬바네리 A.D.130 3단띠받침+드럼 75 1.7 난간+5층단 멸실

쿠다 9굴 A.D.90 띠받침+2중드럼 80 1.7 난간+3층단 미상

" 1굴 A.D.120
띠받침+2중드럼+난

간띠
80 1.4 난간+미상 미상

" 6굴 "
3단띠받침+2중드럼

난간띠
80 1.4 난간+5층단 천정 양산 새김

" 15굴 " 3단띠받침+난간흔적 85 1.4 난간+4층단 없음

칸헤리 주굴 A.D.160 2중난간띠 흔적 70 1.2 멸실 흔적 멸실

"방형굴1 " 평드럼 55 1.0 멸실 멸실

"방형굴2 " 약경사+난간띠 70 1.2 난간+3층단 천정 양산새김

"소봉헌굴 " 불상새김+난간띠 80 1.5 난간+4층단 천정 양산새김

콜 소봉헌굴 " 2중난간띠 80 1.7 몸체+5층단 없음

아잔타 19굴 A.D.450 기단위 불상 집 80 2.1 4각모접기형 4층단 3층 양산

" 26굴 A.D.450 기단위 불상집 80 2.5 불상집 몸체+9층단 파괴 흔적

엘로라 10굴 A.D.600 전면돌출 불상굴 80 2.5 4각 모접기+4층단 파괴 흔적

담나르 12굴
A.D.300-

600
4각대좌 위 드럼 긴 반구 2.0 4각몸체+3층단 3층 양산

" 13굴 " 경사드럼+띠돌림 75길어짐 2.0 4각몸체+3층단 단일 양산

담나르 9굴 " 4각대좌 위 드럼 75 3.0 4각몸체+3층단 2층 양산

" 6굴 " 4각대좌 위 드럼 65 3.3 4각몸체+3층단 천정 새김

" 4굴 " 4각대좌 위 드럼 70 2.3 4각몸체+3층단 3층 양산

" 3굴 " 4각대좌 위 드럼 80 2.3 4각몸체+3층단 천정 새김

" 상부굴1 " 4각대좌 위 드럼 90 2.4 4각몸체+3층단 천정 새김

" 상부굴2 " 4각대좌 위 드럼 80 2.3 4각몸체+2층단 천정새김

" 상부굴3 " 4각대좌 위 드럼 80 2.3 4각몸체+2층단 천정 새김

" 옥외 " 4각대좌 위 드럼 80 2.3 4각몸체+3층단 멸실

바그 1굴
A.D.400-

600
8각대좌 위 드럼 80 2.3 4각몸체+3층단 천정 새김

" 3굴 " 8각대좌 위 드럼 85 2.3 4각몸체+3층단 천정 새김

[표 1]석굴 스투파 형태 분석표 (석굴연대추정은 Dehejia의 208-09표11의 연대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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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탁실라 다르마라지카 주

스투파와 불상 옹위방열

<그림 47>자말가르히 불상방 옹위 스투파원

평면과 유적 기단 전경

200km 떨어진 바그 석굴군은 4-5세기로 추정

되는 석굴인데,별도의 차이탸굴 없이 1굴 3굴

모두 방형 안마당형의 비하라굴의 제일 속 중

앙에 스투파를 모시는 독특한 구조이다.비하

라굴의 제일 안쪽 사당방에 스투파를 모시는

형태로서 거주굴 비하라에 스투파 예배굴 차이

탸가 결합된 예이다.(그림45)

바그 스투파는 인도 전체에서 특이하게 8각

대좌에 모셔져있고 그 위 원통 대좌 위에 구

형 알이 모셔져 있다.아래 8각,위 원통 대좌

각각에 여러 겹의 띠돌림이 조각되어있다.탑

상부는 사각몸체+3층단역피라믿 하미카 위에

연꽃장식 받침 포함하여 커다란 양산이 천정에

조각되어있다.

지금까지의 석굴 스투파 전체를 드럼,안다,

안다와 드럼의 비,하미카 모양,양산의 모양

을 대략 시기순으로 배열하여 표로 만들면 표1

과 같다.

3-4.간다라 스투파

B.C.3세기 아소카 시대 시작되어 A.D.2세기

카니시카왕 이래 쿠샨왕조로 번창하다가 5세기

훈족의 칩입에의해 거의 파괴된 간다라 스투파

는 석굴은 없이 축적형 스투파이다.지리적으

로 현 파키스탄 북부 탁실라지역,서북부주 페

샤와르 및 마단 지역과 말라칸드 고개를 넘어

중국으로 넘어가는 최북단 스와트 계곡 지역으

로 나눌 수 있다.

인도 초기 평지 축적 봉분형 스투파 사원과

마찬가지로 봉분형 대 스투파를 중심으로 승원

비하라 군과 크고 작은 사당들이 산재한 ‘대스

투파 중심 분산형’사원 스투파와 승원 비하라

와 스투파원이 같은 비중으로 정형화 되어 ‘일

대일 병렬 규격 배치형’사원스투파로 나눌 수

있다.

탁실라의 대스투파 중심 분산형 다르마라지

카 사원의 직경 40m의 대형 석조 축조 스투파

는 허물어진 돔 상부를 제외하고 비교적 잘 남

아있다.(그림46)계단으로 오르는 상부 스투파

돌이길은 이중석축 드럼으로 되어있다.상부 드

럼에도 불상 조각 감실의 흔적이 있지만,특히

지상 스투파돌이길 외곽으로 스투파를 빙둘러

불상방으로 옹위되어있다.간다라에서 처음 등

장하는 보살상을 포함하여 내부의 불상들은 영

국을 비롯한 페샤와르 박물관에 전시되어있다.

스투파 바닥 기단만 남아있는 마단 지역 산

꼭대기의 탁트이바히 사원과 자말가르히 사원

(그림47)모두 스투파 주변으로 불상 방들이

빙 둘러 배치되어있다.25)간다라 대형 축적스

투파가 인도대륙과 다른 점은 건축적으로 산치

의 울타리 난간 대신,또 아잔타,엘로라에서

처럼 스투파 드럼부를 불상조각으로 두르는 대

신,불상방들이 스투파를 빙둘러 옹위하기 시

작했다는 점이다.

25) 이희봉,전게서 134쪽 에서 디트리히 제켈이 ｢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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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모라모라두 사원.비하라원+스

투파원 양원식 정형배치

<그림 50>스와트 나지그람사원.중앙 비하

라+좌우 양 스투파원.방형 기단 스투파

<그림 48>스와트 붓카라1사원 주 스투파와

확장 겹겹 코어 상세

분산형 배치의 또 하나 예는 스와트의 붓카

라 1스투파이다.현재 위는 다 부서진 직경

18m정도의 원형 편마암 축적 스투파는 5차에

걸쳐 확장한 흔적의 내부 겹겹 코어를 잘 볼

수 있다.(그림48) 기단만 남은 사원지에는 대

스투파를 중심으로 대소 스투파와 비하라가 불

규칙하게 배열되어있다.

소수의 스투파 중심 분산형 배치를 제외하

고 대부분의 간다라 불교사원은 배치가 비로소

정형화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스투파원과

비하라원이 1:1로 대응하는 양원식 배치이다.

탁실라의 모라모라두(그림49,그림3),자울리안,

마단의 탁트이바히,스와트의 나지그람(그림

50),싸이두 사원이 모두 그러하다.

간다라 스투파에서 높은 계단의 넓은 정방

형 기단형 대좌위에 스투파가 모셔지기 시작한

다.지면과 분리된 높은 기단이 인도의 평면적

울난간을 대체한다.신성함의 기호로서 난간장

미술｣(백승길역1985.150쪽)에서 원형 배치 독방 비하

라 승원으로 설명하는 오류를 지적한다.

식은 간다라에서 더 이상 없다.원형 평면 스

투파가 비로소 정방형과 습합되기 시작하여 동

북아시아의 탑과 조형상 연관을 갖게 된다.

현재 마을에 외따로 서있는 높이 27m의 싱

가다르 거대 스투파 사각 기단은 주민들이 돌

을 빼가서 거의 훼손되었으나 3단 처마의 높

은 원통드럼과 돔은 잘 남아있다.얇은 판석과

회반죽 몰탈의 규격 가공한 석재 축적이다.(그

림51)2단 드럼에 빙 돌아가며 돋을 쌓기로

중간기둥(탱주)열이 있다.나지그람 스투파에서

는 기둥 돌을 빼가서 오히려 오목하게 들어가

있고,근세 공식 비공식 사리 약탈로 인하여

축적 스투파 대부분 돔 한쪽 부분이 허물어져

있다.

간다라 스투파의 수직 다층으로 길어진 양

산이 동북아시아의 탑으로 변환되었다는 설

은26)대형 축적스투파에서는 탑상부가 파괴되

어 미지수이고,다만 박물관에 보존된 봉헌 소

26)제켈,전게서 137-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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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자울리안 봉헌스투

파.방형기단 위 원형 스투파.불

상 감실 띠의 연속

<그림 51>스와트 싱가다르 스투파

<그림 53>봉헌 소스투

파.밍고라 박물관

<그림 52> 모라모라두 봉헌스투파

하부와 상부

스투파(votivestupa)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동아시아 다층탑으로 원조로 자주 예시되는 탁

실라 모라모라두 사원 봉헌 소 스투파는 드럼

에 소 불상을 가득 새겨 넣은 감실을 빙 두른

여러 층의 처마형 돌림띠의 긴 원통 드럼과,

반구 돔 위 탑상부 역피라믿에 점진축소 상승

형 7층 양산이 솟아있다.(그림52)몸체에 비해

기단과 층층양산이 가늘고 길게 뻗는 특징의

원인으로서 비하라의 좁은 독방에(9번방)모심

으로써 위로 솟는 장엄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밍고라 박물관 스투파는 불좌상의 사각 기

단 위 정교한 조각의 원통 2중드럼위에 연꽃

늘어뜨린 장식의 반구 안다로 되어있다.(그림

53)그 위에 정교한 역피라믿 하미카에 3단

양산이 있다.작은 직경의 반구 스투파에서 층

층 양산을 높여 수직성이 강조된다.

봉헌 소스투파와는 달리 간다라의 대형 축

적스투파는 높은 사각기단과 드럼의 높이만으

로도 충분히 웅장함을

나타내므로 기존 설에

서처럼 상륜부가 특히

높아질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간다라 스투파 유형

은 갑자기 변화한 특

이형태라기보다 인도

대륙에서의 다양한 변

화의 연장선상에 있다.

인도대륙 스투파에서,

원통 드럼의 높아짐,

돌림띠의 발달과 층단화,사각,팔각 대좌의

발생과 수미좌형으로 변화,양산의 주부 보좌

양산에서 만발한 양산으로 발전하여 수직 점진

3층으로 상승함과 스투파에 불상을 두름은 비

슷한 시기의 간다라와 같은 방향의 변화로 해

석한다.27)

여러 층 돌림띠의 사각 기단과 드럼에도 빽

빽이 빙 둘러 벽감 안의 소불상이 옹위하는

간다라 스투파는 하나의 유형이 된다.(그림54)

그러나 한편 불상은 동북아시아와는 달리 독립

된 불전으로

전개되지 않고

스투파 외곽을

빙둘러 옹위하

거나 스투파

기단과 드럼

띠 장식으로서

여전히 스투파

중심 숭배 불

교를 나타내고

있다.

27)천득염,“간다라의 불탑형식”｢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4.6.119-20쪽.간다라 스투파의 대 변화를 설명하며

“불탑의 발생지 중인도에서는 보수적으로,형태의 변화

를 보이지 않는다,”는 설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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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합 추론과 해석

본론의 사실적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추론하며 해석한다.

1)원형 중심성과 4방위성-태양 방향 회전

의 만달라적 원형평면으로 시작된 축적스투파

는 탑문과(산치,바르후트)아야카 기둥을(아마

르바티,나가르주나콘다)통하여 4방위를 갖는

다.반면 석굴 스투파는 원형굴과(군투팔리)

둘레기둥(툴자레나)의 동심원을 통하여 중심성

을 강화하나 점차 말굽형화하여 태양방위와 무

관하게 자연 절벽면의 안과 밖의 2방향성만

갖는다.

2)알로서의 안다-복발로 오역되는 안다는

자궁속의 알로서 구형이어야 하나 축적스투파

로서 하반구의 제작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상반

구형으로 정착되었으나 석굴 스투파에서는 구

형을 회복한다.부처님 몸체 속의,태어날 알

로서 모심과 장엄의 중심이 된다.스투파 안다

는 내부에 묻은 사리 넣은 항아리의 최외함으

로 간주되어 ‘가득찬 항아리’즉 만병으로 수

렴된다.

3)난간과 스투파-스투파 보호 울타리 난

간과 추락방지 상부 탑돌이길 난간과 탑상부

하미카 보호난간의 3종의 난간은 점차 스투파

의 신성을 나타내는 장식 기호화 하여 바닥과

드럼에 2중 3중으로 보강된다.난간 상세 조각

은 점차 면 띠로 단순화되고,층층 돌림띠화하

여 높이 상승을 꾀하고,바닥 울난간은 3층단

받침화하여 공간의 안의 안 겹을 형성하는 소

자가 되며 간다라에서는 층층 띠돌림에 밀려

완전 사라진다.

4)원통 드럼-기단으로 오역된,상부 탑돌

이길 용도의 드럼은 안다에 비해 비율이 점차

길어져 (높아져)(산치 0.4-나식 2.5)모심의

대좌화되어 상갑석 하지대석의 수미좌형으로

바뀐다.(아잔타 부조,담나르,바그)간다라에

서는 높은 기단형 사각대좌로 정착된다.간다

라의 드럼과 사각대좌에서 중간기둥과(탱주)

처마형 띠가 구조와 장식 역할을 한다.

원형 스투파는 사각대좌(담나르,간다라)와

팔각대좌(바그)에 모셔져 동북아시아 다각형탑

과 유형상 연관을 갖는다.

5)고귀함의 양산-축적스투파나 석굴스투

파 모두 단일 양산이 보편적인데,부조 스투파

에서 좌우 보좌 양산이 나타난다.(산치,나식

부조)양산대가 휘늘어진 줄기로 변하고 양산

이 만발한 꽃모양으로 화려하게 바뀜은 불법이

널리 퍼짐을 상징하는 ‘가득찬 항아리’와 스투

파가 동일시되는 결과이다.단일 단층 양산은

인도 아대륙에서 수직으로 점진 축소형 최대 3

층까지 상승한다.(아잔타19,담나르12,아잔타9

굴 부조,칸헤리 부조).

동북아시아 탑의 원조 형태로 예시되는 간다

라 점진 다층 양산 설은 대형 축적스투파에서

는 탑상부가 무너져서 확인할 수 없고 오로지

봉헌 소스투파에서만 나타난다.대형 축적스투

파에서는 안다의 대규모성 자체만으로도 장엄

함을 나타낼 수 있으나,봉헌 소스투파에서는

왜소성을 공예적 조각과 더불어 과장된 다층양

산의 수직성으로 보완한 결과로 추정한다.

높은 궁륭형 천정의 차이탸 석굴에서 양산

대를 굵게 하였어도 대부분 파괴되었으나, 평

천정 차이탸에서는 천정에 새긴 큰 원의 양산

은 온존하며,원형 돔형 차이탸에서는 돔 자체

가 양산이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6)하미카-平頭라고 관습적으로 오역되는

하미카는 축적스투파에서는 전부 없어졌으나

인도 전역의 석굴 스투파와 간다라 봉헌소스투

파에 그대로 남아있는데,사각 울타리 난간으

로 둘러싼 위에 건물 몸체를 짓고 그 위에 부

처님의 세계를 상징하는 여러 층단의 역피라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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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뻗친 구조로 완성되며,결코 언어처럼 평평

하지 않다.언어상 양산 바퀴만 지칭하는 相輪

部에는 포함될 수 없다.

7)축적 및 부조 스투파의 유적-대형 봉분

형 축적 스투파는 대부분 철저히 파괴되어 남

은 하부구조 유적에 의해 배치와 규모와 구조

방식,즉 동심원+방사형 구조 심벽과 덮어 쌓

아 확장한 과정을 알 수 있다.

부조 스투파로서 파괴된 축적스투파의 원형

을 추정할 수 있음과 동시에 축적스투파로서

만들 수 없는 이상적 공양 모습과 호위 여신,

비천상까지 표현하여 한국탑의 공양상을 암시

한다.

8)불상과 스투파-시원불교에서 대승의 불

상 도입으로 스투파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바,

원 단순 차이탸 석굴 벽면에 나중에 불상을

부가 조각(쿠다,칸헤리 방형)하거나 스투파에

불상을 직접 새겨넣기도 하나(칸헤리 봉헌소

굴),아잔타 후기와 엘로라 차이탸 석굴에서처

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스투파를 빙둘러 불상

을 조각하거나 스투파 전면이 불상 전각으로

화하여 스투파와 불상이 통합된다.

또 다른 방식은 스투파와 불상의 병행식으

로(담나르) 나가르주나콘다에서처럼 불상과

스투파를 일대일 대칭되게 배치하는 말굽형 쌍

차이탸 정규 유형으로 정착된다.간다라에서는

스투파 드럼부위가 감실내 소불상의 띠 조각에

서 시작하여 스투파 외곽을 불상방의 열로 옹

위한다.

불상이 도입되었어도 인도불교에서 어디까

지나 스투파가 중심이고 불상은 보조적 역할에

머무른다.스투파 대신 불상을 중심으로 모시

는 차이탸는 없다.

9)시기와 지역-스투파 절대연대는 역사기

록이나 석굴 명문있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논

란분분한 추정에 불과하고,불상도입여부가 전

후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나,긴 세월의

부가로 인하여 역시 판단이 쉽지 않다.승가

부파와 관계되는 일정지역에 탄생한 새 유형,

즉 나가르주나 쌍차이탸형 스투파,담나르의

사각대좌 스투파,바그의 팔각대좌 스투파,간

다라의 사각기단 스투파는 3세기에서 6세기의

서로 겹치는 시기인데 선후영향 관계는 미지

수이다.시대적으로,최초 단순추상형태의 부처

님 알을 점차 경건히 모시고자 높아지고 띠돌

림,층단화하고 장식화하는 방향으로 변한다.

특수형으로 알려진 간다라 유형은 인도대륙스

투파의 다양한 변화와 맥을 같이한다.

10)학술용어-일본인 선행연구자들에 시작

되어 관행으로 사용해온 원 의미에 맞지 않는

명백한 오류,현대 한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어

려운 한자 용어,편향된 대상을 통하여 붙인

용어 등에 대하여 논증하고,일부 새로운 시도

를 한 바,새 용어 제정 여부에 관하여 관련

학자들 간에 본격적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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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nterpreggtationoftheIndianStupa

as OriginofKoreanPagoda

Lee,HeeBong

(Prof.,FacultyofArchitecture,Chung-AngUniv.)

Abstract

Thisstudyaimstodiscoverhistoricaltrendsandchangeofform ofallstupasin

Indiawith observation offield study thatisasdirectaspossible,by classifying,

analyzing, andsynthesizingthestupas.StudyofIndianstupainKoreahasanumber

ofshortcomingssinceonlyintroductorypartialapproachhasbeenmadeinorderto

seektheoriginofKoreanpagoda.Thisstudyalsoaimstocorrecterrorsofstupa

terminology in Chinesecharactercommitted by misinterpretation ofHindilanguage

whichwasestablishedbyprecedentJapanesescholarsseveraldecadesago.

Piled-upstupasweretotallydestroyedbypagans,thereforetheirremainstellus

onlyofstructure,material,sizeanddisposition.Howeverremainsofcarvedstoneat

toranaand drum giveuscluesastotheoriginalform ofstupaand worshipping

activity,aswellaschangetoamoreluxuriousform.

ManyrockcavestupasofIndiashow usbothsimpleformsmatchingtheascetic

ageofearly Buddhism andluxuriouschangesin Mahayananeraintroducing usto

statuesofBuddha.Indiansrecoveredthesphericform of'anda,'aHinditerm meaning

cosmicegg,from thehemisphericform ofthepiled-upstupa. Thereforewemight

discardtheerraticterm of'bokbal',whichmeansanupsetvessel.

Railingsandparasolsbecamemainfactorsofstupadesign.Carvedrailingsaround

stupabecameasignofdivinity.Seriousworshippingactivitymadedrumslongorhigh

and created multi-embossed stripes.Basesofcirculardrumsofsomecavestupas

changedtheirshapestorectangularoroctagonal.Singleparasolsbecamemultiparasols

ofaffluentflowerlikecurvedstemsoncarvedstupa.Multistoried,elongatedandhigh

parasolsofGandharastupasarecloselyrelatedtosuchfactorsasdiversechangesof

form inIndiansubcontinent.Four-sidedtoranagateandayakacolumnofthecircular

form oforiginalstupassuggesttherectangularform ofsubsequentEastAsianpagoda,

and higher and wider base ofIndian stupas became the origin ofEastAsian

rectangularpagoda.

KeyWords:Stupa,IndianRockCave.Chaitya.BuddhistCave.Gandhara.


